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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임금인상안 6.3% 잠정합의
2003년 임금 및 단체협상 진행 … 단체협상은 견해차 커 난항 

SK는 2003년 임금교섭에서 노사 양측이 전년대비 6.3% 임금인상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SK는 아직까지도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중인데,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합의점에 도달해 파업은 일

어나지 않을 전망이다.

SK의 잠정 임금인상안 6.3%는 몇몇 석유화학기업들이 체결한 임금인상안에 비해 적지 않지만, SK가 최근 

여러 불미스런 사건에 얽혀 있어 노사 모두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단체협상은 아직까지 노사 견해차이가 커 SK노동조합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. 

다만, 10월20일 SK 울산 중질유 분해 공장 화재사고로 인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연기한 바 있다.

SK 노조는 생산직 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파업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아 언제든지 

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태이다.

일반적으로 기업의 임금 및 단체협상은 동시에 진행되지만 SK는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임금협상과는 달리 단체협상은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

이다.

한편,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의 화재사고 등에 대해 일부에서는 석유화학기업의 정신자세가 해

이해져 발생되는 점도 있다고 지적하고, 개인 이기주의에 물들어 석유화학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 상

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개탄하고 있다. <김선환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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